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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맞는 대량 살상 무기 발견


부시 대통령이 이락을 침공한 이후 이락 침공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둥 부시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고 아까운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심한 바난을 받어왔습니다. 비록 이락의 전 대통령이 13개항목에 달하는 유엔 결의안을 무시했고 미국의 상하원은 만장일치나 다름 없는 표수로 이락침공을 승인했었습니다. 이락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케리 상원의원마저 이락 침공을 찬성했고 사담 훗세인이 대량 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락내의 테러분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군사령관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국가가 전쟁을 한다면 그 동기를 따지기에 앞서 우선 승리를 하고볼 일입니다.


이락을 침공한 이후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거짓말 쟁이” 라는 지탄을 야당으로 받아왔습니다. 반전 인사들은 부시를 폄하하는 영화도 제작했고 반전시위도 펼쳤습니다. 지금도 백악관 앞에서는 이락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신디 쉬핸 (Cindy Sheehan)여사가 단식 데모를 하고 있고 이락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쉬핸의 남편은 그녀와 견해를 달리 했기 때문에 그녀와 이혼을 했습니다. 해병대 대령 출신인 죤 마타 (John Mertha) 하원의원도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군의 철수 시한을 정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표결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 그런 결의안을 상하양원이 부결시켰습니다. 


과연 이락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까요?  주류 사회의 언론이 정말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걸까요? 주류사회의 언론은 진보좌파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는 즉시로 대서특필하지만 자기들의 잘못된 보도의 정정기사는 눈에 띠지 않을 정도로 한구석에 기사를 싣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보도의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릭 샌토럼 (Rick Santorum) 상원의원과 피터 혹스트라 (Peter Hoekstra) 하원의원이 대량살상무기를 500건이나 이락에서 발견했다는 증거서류를 입수했습니다. 그런 증거서류가 비밀 문서이었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위의 두 의원들이 정부를 설득시켜서 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의원들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확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500건 이상의 대량살상무기는 사린가스와 머스타드 가스 이었는데 이런 독가스는 대량살상을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독가스입니다. 이런 독가스는 그 효력이 오래 지속되어 세계 1차 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머스타드 가스는 지금까지도 살상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를 500건 이상 발견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위의 두 상하의원은 주류 언론들이 그 뉴스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역역한 태도를 보였음에 노여워했습니다.


폭스 TV만이 이 뉴스를 중대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NBC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국방부의 소스를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대수롭지 않는 뉴스로 취급을 했습니다. ABC와 C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지나가는 말로 살짝 언급을 했을 뿐이며 그런 뉴스가 의심스럽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MSNBC는 극히 사소한 무기를 의미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톤 포스트지는 A-10면에 5단만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고 뉴욕 타임즈지는 하루 늦게 A-20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즈와 유에스 뉴즈지는 전혀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뉴즈위크지는 이런 뉴스를 비웃드시 취급을 했습니다.  

만일에 부시에게 불리한 뉴스라면 일면 머리기사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량살상 무기는 북한이 가졌든 이락이 가졌든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했는데도 진보계 언론이 보도를 꺼려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끝

